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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喊聲)

한인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조국 대한민국에

서는 물론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는 재외공관, 한인회

를 비롯한 한인 단체들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

복절 당일에는 LA를 비롯한 몇 개 도시의 재외 일본 

공관 앞에서 한인들이 아베 타도를 외쳤다. 비단 함성

만이 아니다. 함성에 힘입은 듯, 한인들의 정계 진출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지난 13일 LA 시의회 

12지구 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또 한 명의 한인 시의

원이 탄생했다. 공화당 소속 존 이 후보는 총 16,724표

를 획득, 15,395표 얻은 민주당 로레인 런드키스트 후

보를 1,329표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지난 6월 예비선

거에서 런드키스트 후보에게 460표 뒤진 2위로 결선

에 진출했으나 역전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밋

치 잉글랜더 시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치러지는 보궐

선거였다. 

존 이 후보는 12지구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도 같은 지역의 칼 스테이트 노스리지를 졸업한 

지역 토박이이다. 대학 졸업 후 조엘 왝스 시의원의 보

좌관을 거쳐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비서실장으로 일

했으며, 30여 년간 LA시의 여러 직책을 맡아 수행하

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

존 이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현역 LA시의원들과 LA 

타임스의 공식 지지를 받고 있는 사회운동가 출신 대

학교수 런드키스트 후보의 공격으로 고전했다. LA 시

의원 15명 가운데 1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존 이 후보는 40년을 그 지역에서 살아온 토박이로

서, 전임 시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활동하며 다진 지

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유권자의 

3%에 해당하는 한인 유권자 4,500여명의 지지를 얻

어낸 것으로 보인다.

12지구는 LA 밸리지역으로 채스워스, 노스리지, 포

터랜치, 그라나다힐즈, 웨스트힐스 등 센퍼낸도밸리의 

북서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노스리지, 포터랜

치, 그라나다힐스 등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

다. 이 12지구에 속한 도시들의 가장 큰 현안은 노숙

자 문제이다. 

노숙자 구호시설인‘샌퍼난도 밸리 레스큐 미션’을 

성공시킨 바 있는 이 당선자는“노숙자들에게 시민들

의 세금을 투입해 유닛 당 55만 달러짜리 주택을 지어

주는 것이 효율적인 해법일 수 없다”며 현 시정부의 비

효율적인 노숙자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노숙자 문

제를 단순히 주택지원 문제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며 

노숙자들 거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정신적 질병을 치

유하면서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사려 깊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RV나 밴에 거주하는 소위 차량 노숙자 문제에 대해

서도 이 당선자는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지키고, 주택

소유주들과 사업주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대책 

없이 차량 노숙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존 이 당선자의 부친은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

타운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다른 한인들처럼 

건물이 불타는 등 폭동의 아픔을 겪었으며, 존 이 후

보는 이때의 경험이 정치입문의 이유가 됐다고 밝혔

다. 12지구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원이 당선되어왔으며 

LA 여느 지역보다 훨씬 부유하고 환경이 좋은 지역

이다. 오렌지카운티 남부 지역과 비교되는 이 지역에

는 한인타운도 형성되어 있고 포터랜치, 그라나다 힐

즈에는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그라나다 

힐즈의 그라나다힐즈 고등학교 재학생의 30-40%가 

한인학생으로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의 서니힐즈 고등

학교와 비슷하다. 존 이 당선자도 그라나다힐즈 고등

학교 출신이다.

이 당선자의 12지구는 데이비드 류 시의원의 2지구

보다 한인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인들의 목

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LA 시의회에 활동적인 공화당 시의원

의 등장으로 보수적인 정책 추진이 활발해질 것이라

고 기대하고 있다.

광복절 다음날, 남미 볼리비아에서는 한인 정치현 

목사가 기독교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소

식이 전파를 탔다. 한국에서 태어난 정 후보자는 선교

사 부모를 따라 볼리비아로 이주했으며 외과 의사이

자 목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10월 20일 실시되

는 대통령선거에서 정치현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 

세계 도처에서 울려 퍼지는 한인들의 함성이 무위

로 그치지 않고 커다란 성과를 얻기를 두 손 모아 기

원한다.

타운뉴스 칼럼.......................................................................... 15

커뮤니티 소식..................................................................16,17,19

나는야 1.5세 아줌마............................................................... 18

생활·문화................................................................................21

전문인 칼럼 ........................................................................ 22,42

세상에 이런 일이.....................................................................23

법률...........................................................................................25

여행...........................................................................................27

지금 서울에서는.....................................................................  29

숨은그림 찾기.....................................................................30,44

함께 생각..................................................................................37

깔깔...........................................................................................44

IT/과학......................................................................................45

한인업소 안내지도......................................... 46,48,62,64,66,67

그림여행...................................................................................49

부동산/경제  ................................................................. 51,53,55

Domestic/ 주간운세............................................................54

연예......................................................................................56,57

중고차, 안내광고................................................................58,59

영화/신간..................................................................................61

여성......................................................................................63,65

제 1277호 목차
타운뉴스

● 타운뉴스 칼럼


